
 News

금감원, '라임 전액 배상' 결정 시한 한차례만 연기 가닥 연합뉴스

라임 펀드 전액 배상안'에 대해 판매사들이 수락 여부 결정을 줄줄이 미루는 가운데 금감원이 한 달만 더 답변을 기다리기로 결정…

판매사들이 투자자 보호 및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100% 배상 선례를 남기는 것에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분위기

증권·보험사 빈자리···우리금융 상반기 실적 '뚝' 서울경제

올 상반기 6,605억원의 당기순이익 기록, 전년比 44% 감소...뼈아픈 마이너스 실적을 감수하고 4,500억원의 충당금을 미리 쌓은 만큼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그룹 이익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우리은행이 초저금리와 코로나19 지원 탓에 힘이 빠졌는데 이를 보완해줄 증권·보험사 등 핵심 계열사가 없다는 약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노출

기업은행 상반기 순익 17% 감소…충당금 적립↑ 이데일리

2분기 당기순익이 전년동기 대비 25.3% 줄어든 3,205억원 기록...상반기 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16.7% 줄어든 8,210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

기업은행은 2분기에만 5,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전입...1분기 2,180억원 대비 2배 이상...총 연체율은 0.44%,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18%로 양호한 수준

BNK금융, 상반기 당순익 3109억...전년비 11.5% 감소 이데일리

BNK금융그룹, 상반기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이 3,109억원 기록, 전년동기 대비 11.5%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충당금 적립과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방

2분기 코로나 관련 선제적 충당금 적립(255억원)에도 불구하고, 자산건전성 개선에 따른 안정적인 충당금관리로 전년동기 대비 2% 감소한 1821억원으로 기록

10월부터 무·저해지 보험, 만기완료시 환급금 줄어든다 한국경제

무·저해지 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만기시 환급률이 높다고 광고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 제기…10월부터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만기완료시 환급률이 일반보험 수준으로 낮아져

금융당국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

해약 늘고 투자손실…보험사 실적 '휘청' 아시아경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KB손해보험, KB생명, 하나생명 등 금융그룹 계열 보험사들이 저조한 성적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험사 실적 부진 현실화...생계가 곤란해지자 보험 가입을 줄이거나 해약하는 사례가 늘어...보험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금리와 하락하면서 투자부문 손실

금융당국, 이번 주 ELS 규제 예고.. 증권사, 우려 속 공모 러쉬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이번 주 중 'ELS 건전화 규제 방안'을 발표...당국의 규제를 앞두고 증권사들의 ELS 공모도 잇따라...ELS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앞다퉈 투자자 모집에 나선 것으로 해석

금투업계 관계자, "코로나19와 맞물려 기존에 은행의 주가연계 신탁 등의 판매가 제한된 상황에서 ELS 발행 규제까지 더해져 시장 전망은 한층 어두워졌다"

'아시아나 재실사' 현산 요구 거절할까…채권단·금호 대응 고심 연합뉴스

업계 안팎에서는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노딜(인수 무산) 명분 쌓기'로 보고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

산은 관계자는 "현산의 인수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업계에서는 채권단과 금호산업이 현산의 재실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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